
영향예보 도입에 따른 

주요 행정정책 및 행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2022년 3월

기상서비스정책과

조 은 혜

국내위탁교육(석사과정) 

훈련결과보고서



차 례

1. 서론 1

2.1. 연구배경 1

2.2. 연구내용 및 목적 1

2. 영향예보 도입배경 및 추진 경과 2

2.1. 영향예보 도입배경 2

2.2. 영향예보 정책 추진경과 6

3. 국내‧외 영향예보 서비스 및 우리나라 재난피해 발생현황 29

3.1. 국외 영향예보 도입현황 29

3.2. 국내 영향예보 유사서비스 운영현황 35

3.3. 우리나라 재난피해 현황 43

4. 영향예보 도입에 따른 행정정책 및 행정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고찰 55

4.1. 영향예보 특성 55

4.2. 영향예보 행정정책 및 행정운영 효율화 방안 56

5. 맺음말 61

참고자료 63



국내대학원 석사야간과정 훈련 개요

1. 훈련기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공공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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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 2020년 2월/휴학(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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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기상기술의 발전과 함께 일기예보의 예측 정확도는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한기상 발생 증가에 따른 자연적 요인, 

사회 및 산업 구조적 요인뿐 아니라, 현행 일기예보 시스템의 구조에

도 그 원인이 있다(한국기상학회, 2016). 기상 현상이 예보가 중심이 되

는 현행 일기예보 통보방식이 위험기상과 재해대비를 위한 충분한 정

보를 주지 못해 방재기관 등 유관기관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객관적인 

판단을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다(한국기상학회, 2016). 

  이에 기상청은 위험기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향예보를 도

입하였다. 여기서 영향예보란 “위험기상의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함께 전달하는 예보(기상청)”, “기상현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위험 및 취약성을 고려하여 기상 정보와 함께 전달하는 

예보(한국기상학회, 2016)”, “기상상황에 따른 잠재적‧사회경제적 위

험도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손철 외, 2013)”으로 다양하게 정의된

다. 동일한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가 지역과 산업, 농업 등 특정 분야

별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한 위험 기상에 

대한 정보와 그 영향을 전달하는 것이다.

  기상청은 영향예보 도입을 위해 2016년에 영향예보 추진을 위한 

TFT 구성하고, 2018년에는 영향예보추진팀을 신설하여 폭염과 한파에 

대한 영향예보 정규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

는 위험기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 연구 내용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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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기상예보가 미래에 나타날 위험기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면, 영향예보는 위험기상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공급자 관

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도입의 초

기 단계인 영향예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과 

분야별 영향조사 등을 통한 기술개발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기상청의 영향예보 도입 및 추진 경과와 그에 따른 조직 및 역

할, 추진 성과 등 행정·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행정정책 추

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선진국의 영향예보 도입현황과 국내 

관련 기관의 영향예보 유사서비스를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재해발생 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영향예보의 향

후 운영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이를 종합한 기상청의 효율적인 행정정

책 및 행정운영을 위한 방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영향예보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1. 영향예보 도입배경

  기상기술의 발전과 함께 일기예보의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대형화되는 기상재해(폭설, 강풍, 집중호우, 홍수, 산사

태, 농작물 피해 등)로 인한 인명 및 재산 등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재해연보(2020)에 

의하면 최근 10년(2011~2020년)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환산액은 약 4

조 4천억원이며 연도별로 증감추세가 변동적이나, 2020년에는 최근 10

년 중 가장 큰 1만 3천억원의 피해환산액이 발생하였다(그림 1-1). 연

대별 연평균 피해환산액의 경우에  2001~ 2010년대 까지 큰 폭으로 상

승하는 경향을 보이나, 2011~2020년의 연평균 피해환산액은 감소하였

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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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최근 10년(2011~2020)의 연도별 자연재해 피해환산액(재해연보, 2020) 

그림 2-2. 연대별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환산액(재해연보, 2020)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의 

빈발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logical, WMO) 발표(2021. 1. 14.)에 의하면, 

2020년은 냉각효과를 갖는 라니냐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

으로 따뜻한 해였다. 전 지구 평균기온은 14.9℃였으며, 산업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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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1900년) 대비 1.2(±0.1)℃ 높아 2016년과 동일한 상위 1위를 기

록하였고, 최근 6년(2015~2020년)이 가장 따뜻한 해였다(재해연보, 

2020).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번갈아 나타나고, 북극 해빙면적이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유럽의 폭설과 

폭우, 이상기온, 아시아의 호우와 아메리카 대륙이 폭설과 산불 등 이

상기상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였다(재해연보, 2020)

  2016년 기상청에서 정책연구 과제로 수행한‘영향예보 도입 방안에 

관한 기획연구’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극한기상 또는 위험기상의 발

생과 그에 따른 피해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자연적 요인, 사회 및 

산업 구조적 요인, 현행 일기예보 시스템의 구조적 원인을 그 원인으

로 지목하였다(한국기상학회, 2016).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적 요인으

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위험 기상과 극한 기상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피해도 커지는 것이다. 또한 날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난

관리 기관이 이해 부족과 도시화로 인한 인구 밀집, 인구고령화 및 1

인 가구의 증가, 레저 산업의 발달 등 사회 구조의 변화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다양화되어 예측이 어려워지는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마

지막으로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가 중심인 현행 일기예보가 유관 기관

이 위험기상 및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빠른 의사결정 지원하는데 한계

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 2-3 영향예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모식도(한국기상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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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logical WMO)는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적시에 적절한 예보와 특보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날씨가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부족으로 전 세계적으

로 재해성 기상과 관련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기상예보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기상 현상의 발생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기상예보 방식에서 기상재해

의 발생과 그 영향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측체계가 바로 영향예보이다. 영향예보는 재해의 가

능성·취약성·위험노출을 동시에 고려한다(WMO, 2015). 재해성 기상

현상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증가하기에 영향예보의 중요

도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기상청도 영향예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기상

요소 중심의 서비스에서 사회경제적 수요를 위한 스마트 기상서비스로

의 전환을 목표로 기상-사회 통합형 선진 기상·기후 서비스 구현을 

위해 4가지 추진전략과 1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기상청, 

2011). ‘기상비전 2020’은 수요자 중심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날씨

에 초점을 두고, 관측장비 개발, 관측자료의 통합, 수치모델 개발, 예보

관 역할 정립 등을 통해 이상기상·기후 현상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피해 저감을 위해 추진되었다(김혜민 외, 2017). 특히 2015년에는 세계

기상기구(WMO)가 ‘고객지향서비스 전략에 따른 공공예보분야에 대해 

영향예보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기상청은 위험기상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영향예보 

추진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영향예보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초석

을 마련하였다. ‘영향예보 추진을 위한 TFT’는 기상청장 직속의 상

설 TF로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영향예보의 정의와 서비스 개념 정립, 

위험 날씨에 따른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 수집 등 영향예

보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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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향예보 정책 추진경과

(1)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영향예보 관련 정책변화

  기상청은 「기상법」 제5조에 따라 국가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상업무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한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을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

행하여왔다. 2007년에 최초 수립한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은 ‘World 

Best 365(3대 발전목표, 6위 기상기술 선진국 진입, 5개 추진전략)’를 

비전으로 3대 발전 목표와 5개 추진전략, 14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 2-4.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07~’11) 추진전략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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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이 최초로 수립한 「제1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07~2011

년)」에는 영향예보에 대한 도입과 정책에 대한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

으나, 14개 중점 추진과제에 폭염 등 극단적 기상 현상에 대한 예·특

보 제도를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위험기상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정책 수립 시 일부 고려한 것으

로 보인다. 

  2011년에 수립된「제2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12~2016)」은 ‘기

상기후의 융합과 가치 확산으로 국민안전과 국가경제 선도’를 비전으

로 3대 발전 목표, 5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5. 제2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12~2016) 추진전략

  「제2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12~2016)」에서도 영향예보에 대한 

직접적 언급과 정책 방향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튼튼한 국가를 

위한 의사결정 기상서비스 강화’ 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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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정보와 비기상 인자를 결합하여 에너지 생산·산사태·농산물 가

격 변동 등에 대한 과학정보 제공을 위한‘사회·경제적 의사결정 지

원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

는 영향예보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2017년도에 수립된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17~2021)」은 

‘신뢰받는 정보 제공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서비스 실현’을 비전

으로 3대 발전목표와 5대 추진전략,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6. 제2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17~2021) 추진전략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17~2021)」에서는 영향예보서비스

에 대한 개요와 2020년 영향예보 정식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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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초로 제시되었다. ‘국민 안전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전략

2)’추진전략 달성을 위한‘의사결정 지원 공공기상서비스 확대(과제 

2-2)’세부 추진과제 중 기상현상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영향예

보 서비스 실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상청의 중장기 정책

이라 할 수 있는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에 최초로 영향예보에 대

한 정책이 언급된 것이다. 또한 영향예보를 ‘기존의 기상예보를 넘어 

위험기상의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함께 전달하는 예보’로 정의하

고, 예보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림 2-7. 영향예보 개요(기상청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2017) 

  영향예보와 관련된 세부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1) 영향예보서비스 

기반 구축과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19) 및 개선을 통한 영향예

보 정식 서비스 실시(’20), 2)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기상현상에 대

한 과거 자료 수집 및 기상영향 DB 구축(~‘19), 3) 기상재해 유사사례 

정보 검색시스템 구축(~’18) 및 GIS 기반의 재해 취약성·노출 정보 

표출시스템 구축(~‘19), 4) 집중호우, 폭염, 대설 등 위험기상에 관한 

재해모델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영향정보 생산 기술 개발(~’19), 5) 수

치모델 기반의 고분해능 확률예측 자료 및 과거 재분석자료 생산, 6) 

위성과 레이더를 활용한 영향예보 지원 산출물 생산 기술 개발이다. 

기상청은 이와 같은 세부 추진과제를 수행하여 5년후(2021년)에는 유관

기관에서 영향예보 서비스를 활용하는 미래상을 기대하였다. 

그림 2-8. 국민 안전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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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예보 수행조직 및 업무 변화 

  2016년 1월‘영향예보 추진을 위한 TFT(이하 영향예보 TF)’가 창설

되어 운영 후 본격적인 영향예보 도입을 위한 업무가 추진되었다. 팀

장 1인(과장)과 기후정책과, 수치자료응용과, 예보기술분석과 등 관련부

서 5급 4인, 7급 주무관 1인의 총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직제상으로는 

명기되지 않은 상설 TF로 운영되어 팀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에 대한 

지원은 예보정책과에서 수행하였다. ‘영향예보 TFT’의 주요업무는 

영향예보의 정의와 서비스 개념 정립, 위험 날씨에 따른 각 부문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수집, 영향예보 관련 대내·외 요구사항 및 이

견 수렴, 영향예보 구현을 위한 로드맵 수립, 영향예보 관련 홍보 계획 

수립 등이다(영향예보 추진을 위한 TFT 구성계획, 2015/기상청). 

  2016년 7월에는 기존에 청장 직속으로 별도 TF로 구성되어 있던 영

향예보 TF를 예보국장 직속의 상설 내부팀으로 변경 운영하고, 팀장, 

5급 2인, 7급 주무관 3인, 8급 주무관 1인의 총 7인으로 변경 운영하였

다. 주요 수행업무는 영향예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태풍 영향예보 

시범 서비스 수행, 지방청·지청별 맞춤형 영향예보 지원, 영향예보 수

행을 위한 기술 기반 마련, 영향예보 관련 청·내외 기술·업무 협력

체계 구축, 영향예보 업무 홍보 및 교육으로 기존의 TF 수행업무보다 

상세화·구체화 되었다. 

  2017년 9월에는 예보국장 직속으로 운영되던 영향예보 TF를 청장직

속의 영향예보추진단 신설준비팀으로 변경하고, 팀장, 5급 2인, 7급 2

인, 8급 1인의 총 6인으로 변경 운영하였다. 주요 수행업무는 2020년 

영향예보 시행에 따른 기본 정책 및 세부계획 수립, 관련 법령 및 제

도 정비, 관계기반 협업 등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로, 영향예보 시행에 

따른 정책‧제도적와 관계기반 협업 등 기반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

였다. 

  2018년 3월에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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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호, 2018.3.30.)」에 따라 예보국 소속으로 영향예보추진팀이 신설되

었다.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된 영향예보추진팀의 주요 업무 분장은 1) 

영향예보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영향예보 기술 개발 및 지원, 3) 영향예보 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 4) 

영향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영향예보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6) 

분야별 영향예보 지원, 7) 영향예보 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대외협력, 

8) 영향예보 관련 주요 기상선진국과의 국제협력분야 발굴이다. 

  직제 개정 후 2018년 4월에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배

정’에 따라 영향예보추진팀에 4․5급 1인, 5급 1인, 7급 1인 3명의 정

원이 배정되었다. 또한 2018년 5월 30일에 일부개정된 「기상청 사무

분장 규정(기상청 훈령 제912호, 2018.5.30.)」제17조의2항(영향예보추진

팀)에서는 영향예보추진팀의 업무분장을 1) 영향예보 추진에 관한 사

항, 1-가) 영향예보 추진에 관한 기본계회의 수립·종합·조정, 1-나) 

영향예보 추진 관련 법령·규정 제·개정, 2) 영향예보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가) 국내 기상 영향자료의 수집 및 관리, 2-나) 분

야별 영향예보 자료의 수집·분석 및 지원, 2-다) 영향예보 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 3) 영향예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영향예보 관련 유관 기관 협업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영향예

보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추진업무를 상세히 명시하였다. 

조직명

(인력)
담당업무 비고

영향예보 추진을 

위한 TFT

(탐장, 5급 4인, 7급 

1인/총 6인)

Ÿ 영향예보의 정의와 서비스 개념 정립

- WMO 정의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념 재

정립

Ÿ 위험날씨에 따른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

료수집

- 인명·재산피해 자료 외에 돌발홍수, 안개, 대설 등으

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조사

Ÿ 영향예보 구현을 위한 로드맵 수립

- 전체 로드맵에 따른 연차별 추진 계획 수립

- 청내 부서별(관측, 예보, 수치예보, 태풍센터 등) 역할 분담

Ÿ 영향예보 관련 홍보 계획 수립

‘16.1.신

설

(청장 

직속 

상설 

T/F)

표 2-2. 영향예보 담당부서 및 업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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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명

(인력)
담당업무 비고

영향예보 TF팀
(팀 장 , 5급 2인, 7급 
3인 , 8급 1인/총 7인)

Ÿ 영향예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영향예보 실시를 위한 대내·외 환경 분석 및 과제 발

굴, 계획수립
Ÿ 태풍 영향예보 시범 서비스 수행
- 전국단위 태풍 영향예보 및 제주지역 특화 영향예보 

시범서비스를 통해, 기술적 가능성 검증 및 방재기관
과의 소통체계 마련

- 영향예보 생산 및 표출시스템 운영
- 영향정보 브리핑을 통한 예보관 업무지원
Ÿ 지방청·지청별 맞춤형 영향예보 지원
- 지방청 맞춤형 영향예보 기획 및 총괄
- 각 지방청 맞춤형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지원
Ÿ 영향예보 수행을 위한 기술 기반 마련
- 기상영향 DB 구축방안 연구 및 자료 조사
- 영향예보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연구 및 교육
Ÿ 영향예보 관련 청내·외 기술·업무 협력체계 구축
- 청 내 실무협의를 통해 영향예보 생산기술 기반구축
- 방재유관기관과의 재해대응을 위한 영향예보 협력 기

반 구축
- 영향예보 해외사례 조사 및 수집
Ÿ 영향예보 업무 홍보 및 교육
- 언론·대국민 대상 영향예보 홍보 및 교육 실시

‘16.7.11.
(예보국
장 직속 

상설 
내부팀)

영향예보추진단 신설 
준비팀
(팀장, 5급 2인, 7급 
2인, 8급 1인/총 6인 
)

Ÿ 국내‧외 영향예보 정책 및 사업 기획
- 영향예보 기본 정책 및 세부계획 수립
-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 청내외 영향예보 관련 사업 수행 및 이행계획 조정
- 유관기관 협업체계 발굴 및 사업화 기획
- 청내외 영향예보 이해확산 홍보 및 국내 유관기관 

대상 교육 활동
- 4차 산업 기술 도입 기본 정책 및 세부계획 수립

‘17.9.4.
(청장
직속
상설
TF)

영향예보추진팀

(팀장 1인, 5급 1인, 
7급 3인, 8급 1인, 9
급 1인/총 7인)

Ÿ 영향예보 추진에 관한 사항
 - 영향예보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종합·조정
 - 영향예보 추진 관련 법령·규정 제·개정
 Ÿ 영향예보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국내 기상 영향자료의 수집 및 관리
 - 분야별 영향예보 자료의 수집·분석 및 지원
 - 영향예보 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
 - 영향예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영향예보 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

항
 - 영향예보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8.3. 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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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향예보 수행예산 변화

  2018년 3월 신설된 영향예보추진팀은 세부사업명은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R&D)'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시행주체가 되

어 출연금으로 운영되었다. 표 2-3의 최근 5년(2018~2022년)의 영향예

보 수행예산과 2-4의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영향예보추진팀 설립 

당시 2018년 1,750백만원에서 2019년과 2020년 2,739백만원으로 증가하

였다가, 2021년부터 점차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영향예

보 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한 초기비용에 따른 예산 집행 후, 영향예보 

시스템 초기 구축이 완료되어 점차 투입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비 1,750 2,739 2,739 1,810 1,754

표 2-3 최근 5년(2018∼2022년) 영향예보 예산 내역(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집행내역

2021년

기상영향 연구 
및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 1,754백만원 

- 1개 과제 × 936백만원 × 12/12개월 = 936백만원
- 1개 과제 × 818백만원 × 12/12개월 = 818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
◦ 56백만원 

- 관리 예산 1,754백만원 × 3.2%

2020년

기상영향 연구 
및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 2,654백만원 

- 2개 과제 × 1,327백만원 × 12/12개월 = 2,654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
◦ 85백만원 

- 관리 예산 2,654백만원 × 3.2%

2019년

기상영향 연구 
및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 2,654백만원

- (계속) 2개 과제 × 1,327백만원 × 12/12개월 = 2,654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
◦ 85백만원

- 2,654백만원 × 3.2% = 85백만원

2018년

기상영향 연구 
및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

◦ 1,690백만원 

- (신규) 2개 과제 × 1,126.67백만원 × 9/12개월 = 1,690백만원

기획평가관리비
◦ 60백만원 

- 1,690백만원 × 3.6% = 60백만원

표 2-4 최근 5년간 영향예보 예산 집행내역(출처:기상청 회계연도 결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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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향예보 도입 추진경과

 

   ① 지방기상청·지청 영향예보 시범사업 운영(‘16. 4. ~ 12./영향예보 TF)

  영향예보 추진을 위한 TF(이하 영향예보 TF)는 전국적인 영향예보 

시행에 앞서 특정 수요자와 지역에 대한 시범적 기반연구를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영향예보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6년 4월에 「지방기상청·

지청 영향예보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상청의 소속기관

인 지방청‧지청의 관측예보과가 주체가 되어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대설, 호우, 폭염 등 위험기상에 대한 영향예보의 수요를 

발굴하고 영향예보를 시범 생산하는 것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시범사업 대상과제는 총 9개로 소속기관별로 1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표 2-2).

지방청 수행 주체 영향예보 시범사업 과제
대상

지역
기상요소

수도권청 예보과 수원시 호우 영향예보 기반 구축 수원 호우

부산청 예보과 부산시 호우침수위험예측 기반 구축 부산 호우

광주청 예보과 전남 나주시 폭염 영향예보기반 구축 나주 폭염

강원청 예보과
위험기상 취약 사고다발지점의 영향예보 기반 

구축
강원 호우

대전청 예보과 충청남도 부여군의 호우 영향예보 기반 구축 부여 호우

제주청 예보과 제주도 대설 영향예보 기반 조성 제주 대설

대구지청 관측예보과 대구지역 WWW(Where, Who, What) 폭염 
영향예보 기반 구축 대구 폭염

전주지청 관측예보과 전북 정읍시의 대설 영향예보 기반 구축 정읍 대설

청주지청 관측예보과 청주시 도로교통 영향예보 기반 구축 청주 안개

표 2-5 . 지방청 영향예보 시범사업 과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1) 영향예보의 수요 발굴, 2) 지자

체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3) 영향예보 위험수준 생산을 위한 

영향도 임계값 산출, 4) 기상현상에 대한 과거 재해 영향자료 수집과 

분석기반 마련, 5) 지역별 영향예보 시범 생산 및 서비스 실시, 6) 시범 

서비스에 대한 시사점 분석이다.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절차는 1)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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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협업체계 구축 후 영향예보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2) 유관

기관과 지자체의 기상재해 피해정보, 언론 모니터링 자료 등 기상재해 

관련 자료 수집 후, 3)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기상자료와 

지역 재해발생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수준(심각, 경계, 주의, 관심) 

구분을 위한 통계적 기준인 임계값을 산정하고, 4) 앙상블모델자료를 

활용하여 임계값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산정 후, 5) 지역별 지자체에 

기상재해에 대한 위험수준 정보를 제공하고, 6) 개선방안과 시사점 등 

결과를 환류하는 6개 단계로 구성된다(그림 2-9) .

 

그림 2-9. 영향예보 시범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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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향예보 추진 기본계획 수립(’16. 5./영향예보 TF)

  2016년 5월에는 ‘2020년 영향예보 서비스를 통한 국민안전과 국가

경제 선도’를 비전으로 하는「영향예보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

다. 기본계획에는 1) 구체적 정보로 의사결정 지원, 2) 선제적 재해관리 

강화, 3) 효과적 유관기관의 협업의 세가지 목표와 4가지 추진전략, 11

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10). 「영향예보 추진 기본계획」

에는 2020년 영향예보 서비스를 위한 비전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와 일정을 제시하여 영향예보 

도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림 2-10. 영향예보 추진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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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영향예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16. 8./영향예보 TF)

  2016년 8월에는 영향예보의 기반마련을 위해 ECMWF 앙상블 모델 

기반의 영향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그림 2-11). 

시범운영 대상 변수는 누적강수량(호우), 순간풍속(돌풍)이며, 72시간(6

시간 간격)의 영향예보 조회와 통보 완료된 영향예보 통보문 조회 서

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림 2-11. 영향예보시스템 시범운영 페이지(상) 및 생산자료·통보문 조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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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영향예보 도입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추진(‘16. 5. ~ ‘16. 12./영향예보 TF)

  국내외 영향예보 추진현황과 미래전략을 분석하고, 영향예보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정책적 타당성‧기대효과 분석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

한 정책연구(한국기상학회, 2016)를 수행하였다. 정책연구에서는 영향예

보를‘기상 현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위험 및 취약

성을 고려하여 상세한 기상 정보와 함께 전달하는 예보”로 정의하여 

영향예보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영향예보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 2-12. 영향예보 개념(한국기상학회, 2016)

  정책연구에서는 국가 전 지역의 위험 및 취약성을 고려한 영향예보 

추진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영향예보 제공, 정확하고 상세한 기

상정보 생산, 한발 빠른 국가재난 관리 지원 세가지를 중점 고려할 것

을 제안하였다. 또한 영향예보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8개 분야를 

농업, 산업‧에너지, 국토‧교통, 방재, 산림, 해양‧수산, 환경, 건강로 선정

하였으며, 8개 분야에 대한 위험기상의 종류 중 최소한 2개 분야 이상

에서 중복되는 호우, 가뭄, 태풍, 폭염, 강풍, 대설 6개 위험기상에 대

해 우선적으로 영향예보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산림청,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유관부처‧기관에서 수행중

인 영향예보 유사서비스 추진현황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영향예보 

서비스 운영현황과 사례 등을 조사하고, 영향예보로 인한 재해피해 감

소와 산업 생산성 및 생산 경제성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성을 분석하여 

영향예보의 편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된 연구결

과를 기반으로 영향예보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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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영향예보 도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16. 11./영향예보 TF)

  

  2020년 영향예보 시행에 대한 학회와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6년 11월 4일에 ‘영향예보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는 영향예보의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해외사

례에 대한 공유와 영향예보 도입방안과 영향예보용 DB 구축 방안에 

관한 기획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5인으

로 구성된 전문가의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

가들은 공통적으로 영향예보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부처, 유관기

관, 학계, 연구기관 등 다부처 협력과 한 차원 높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⑥ 다부처‧분야별 협력회의 개최(‛17.2. ~ ’17.10./영향예보 TF, 영향

예보 추진단 신설준비팀)

  

  2017년도에는 영향예보 추진을 위한 다부처‧분야별 협력회의를 다수 

개최하였다. 영향예보 다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 기획추진, 분야별 시범

사업 선정 및 참여 기관별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 기관 및 관계부

처와의 협력회의를 2017년 2월에 개최한 이후로 침수‧폭염, 농업‧산림, 

항공⁯도로교통, 폭염·한파 분야별 협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영향예보 다부처 분야별 시범사업 선정 및 참여 기관별 역

할, 공동예산안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림 2-13. 영향예보 도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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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 분야 회의내용 참여기관

‘17.2.2. 침수
분야별 영향예보 다부처 공동연구개발사

업 기획추진, 분야별 시범사업 선정 및 

참여기관별 역할, 공동예산안 편성방안 

등

한국홍수통제소, 국

립재난안전연구원, 

KISTI, 도시농림기상

사업단

‘17.2.3. 폭염

국립재난안전연구

원, 국립기상과학원, 

KEI, 도시농림기상

사업단, 기상청

‘17.3.10.
농업

·산림

· 산불가능성 예보에 대한 영향예보 필요

· 농업에 관계된 의사결정지원 예보가 필요

성과 관련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 중요

성 강조

· 미국 농무성과 기상청의 협업사례 소개

국방부, 산림청, 국

립농업과학원, 국가

농림센터, 국가산림

과학원, KISTI, 국립

기상과학원, 기상청

‘17.3.28. 산림
‧산림분야 영향예보 다부처 연구개발 사업 

소개

산림청, 국립산림과

학원

‘17.6.27.
항공

·교통

· 기상영향으로 인한 도로교통 지연율 가능성 

검토

· 비행기 운항과 관련된 영향예보 가능성 

검토

· 영향예보를 위한 도로교통·항공·기상청 

혀벽 방안 모색

한국교통연구원, 한

국공항공사, ㈜대한

항공

‘17.10.23

.
침수

· 기관별 영향예보 연구내용의 중복성 검

토 및 역할 조정 필요성 논의

· 영향예보 다부처 사업의 최종 결과물 

설정에 대한 논의 필요성 제기

국토교통부, 한국건

설기술연구원, 국립

재난안전연구원, 한

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 도시농림기상

사업단, SJ 전략연

구소

‘17.10.24

.

폭염

·한파

· 데이터 정보 플랫폼 구축 방안

· 가축·양식장 폐사 관련 폭염 영향예보

· 인명피해 관련분야, 인명피해 이외 기

타분야로 분류하여 온열질환자 발생예

측 및 전체 사망자 발생 가능성 정보

KEI, 도시농림기상

사업단, 질병관리본

부, 국립재난안전연

구원

표 2-6. 다부처·분야별 협력회의 개최내역(‘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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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영향예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7.4. ~ ‘18.4.)

  영향예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상법 개정을 추

진하여 2017년 4월에는 기상법 제13조2항을 개정하였다. 기상청장이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

의 생명‧신체‧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기상영향)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향예보 추진근거를 확보하고, 기상법 시행령 제8

조 제3항에는 기상 영향에 관한 예보는 기상 현상별로 기상영향의 정

도를 분석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발표할 수 있게 하여 영향예보 통보

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⑧ WMO 아시아지역 영향예보 국제워크숍 개최(‘17.11.. ‘18.11.)

  제16차 WMO RA-II 총회에서 한국기상청의 주도의 영향예보 시범사

업을 제안하여 승인됨에 따라, 영향예보의 지식과 경험, 정책을 공유하

고, 향후 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예보 추진을 선도하기 위한 WMO 아시

아지역 영향예보 국제워크숍을 2017년 11월(1차), 2018년 11월(2차) 2회 

개최하였다. 1차 워크숍에는 22개국 21개 기관의 26명의 담당자, 2차 

워크숍에는 20개국 30인이 워크숍에 참여하였으며, 1차 개최 시에는 

인공지능 기반 영향예보 기술, 영향예보의 이행 및 활용, 국가별 현황

계획, 재해영 향모델 등에 대한 발표와 아시아지역 영향예보 이행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수행하였고, 2차 개최시에는 다중재해의 

조기경보와 영향예보 소개, 영향예보 현업 사례소개, 재해 영향모델과 

재난 대응 관리 등에 대한 발표와 영향예보 관련 이슈에 대한 토의를 

수행하였다. 

그림 2-14. 제1차 WMO 아시아지역 영향예보 국제워크숍 개최사진(‘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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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폭염 영향예보 시범운영(‘18.6. ~ ’18.9. /영향예보팀)

  폭염에 대한 상세 영향정보 및 위험정보 제공을 통해 폭염 방재업무

의 실효적 지원과 폭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재해 리스크를 경감 하기 

위해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폭염 영향예보를 시범운영하였

다. ‘現 예보체계 내에서의 폭염 영향예보 접목’이라는 접근방향을 

설정하고 폭염과 관련된 청 내 폭염정보의 일관성 유지, 예보국 내에

서의 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적 접근, 정보 가치의 극대화와 업무 효율

성을 고려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위험 수준별 ‧분야별 맞춤형 폭염 

영향정보를 제공하였다. 대상지역은 전국 육상 예보구역으로 폭염 위

험 수준에 따른 지역 환경을 고려한 분야별 영향예보를 제공하였으며, 

시행 주체는 본청‧지방청‧지청 예보관이다. 본청은 폭염관심과 특보 예

상 시에 전국단위의 개황을 언급하고, 지방청과 지청은 폭염 피해사례

와 지역 환경을 고려한 영향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체계로 운영되

었다(그림 2-15, 그림 2-16).

영향예보추진팀
(실행 세부사항 준비)

예보정책과
(정책 총괄 및 

지원·홍보)

총괄예보관
(폭염정보 발표)

지방청·지청 

예보과
(지역별 맞춤형 상세 

폭염정보 제공)

예보기술과
(시스템 지원)

*대변인실 협조 예보분석팀
(예보분석 지원)

그림 2-15. 폭염 영향예보 추진 체계도

  폭염 영향예보는 예보 브리핑 시 토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생산되어,

일 1회(11:30) 발표되며(폭염 특보시에는 수시), 시‧도 단위의 육상 광역

예보구역에 대해 기상 정보문과 폭염특보문 형태로 발표되었다. 생산

된 영향예보는 선진예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야별 영향과 대응요령을 

기재하여 제공되었으며, 폭염 관심정보는 기상정보문으로, 특보시에는 

특보문에 폭염영향정보를 추가하여 발표되었다(표 2-5, 그림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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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본청 지방청

⇓

09:00∼10:00  - 05시 예보 및 실황 분석(지역별 기온 모니터링, 폭염특보 현황 파악)

⇓

10:00∼10:15

 - 오전 브리핑

 - 폭염 영향예보 브리핑 (영향예보추진팀)

   (폭염 이슈 영향사례 및 언론 자료 분석)

⇓

10:15∼10:30  - 최종 예보 편집

⇓

10:30∼11:00  - 예보통보문 작성 및 통보

⇓

11:00∼11:20

 - 기상정보문(폭염 영향 정보) 작성

  ⇒ 전국개황 위주

 - 기상정보문(폭염 영향 정보) 작성

  ⇒ 지역 환경 및 과거 피해사례 

고려하여 상세하게

⇓

11:20∼11:30  - 기상정보문(폭염 영향 정보) 통보

그림 2-16. 폭염 영향예보 생산체계

               구분  

   경우의 수

본청 지방청·지청

기상정보문
(폭염 영향 정보)

특보문
기상정보문

(폭염 영향 정보)
특보문

 ① 폭염관심
O

(요약/11:30)

X O
(지역상세/11:30)

* 폭염 관심일 경우

X

 ② 폭염관심+폭염특보
O

(요약/11:30)

O
(영향정보 추가/

요약)

O
(지역상세/11:30)

O
(영향정보 추가/

지역 상세)

표 2-8. 폭염 영향예보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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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 운영기간 동안 폭염 관심 이상은 전국 평균 약 47일이 나타났

으며, 폭염 주의보와 경보 등 전체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폭염경보는 광주, 폭염주의보는 제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표2-9).

  폭염 영향예보 시범운영은 기상청에서 예보와 연계한 최초의 전국적

인 영향예보로 내부적으로는 영향예보 생산체계 기반조성과 일관성 있

는 정보 제공체계를 마련하는데 일조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폭염 관

련 부처와 지자체현장 대응업무 지원에 활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한 폭염특보와 폭염 영향정보의 기준과 위험 수준별 구분 기준의 일관

성 유지의 필요성, 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가시화된 정보제공, 홍

보를 통한 영향예보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향후 도입 시 개선사항을 

발굴하였다. 

그림 2-17. 폭염 영향예보 영향정보 제공예시

구분
2018년

관심 주의보 경보 경보심각
서울 2 11 28 4
부산 3 15 24 0
광주 2 10 39 1
강릉 0 13 17 0
대전 5 6 36 4
제주 3 42 2 0
대구 7 11 28 12
전주 5 6 38 2
청주 6 9 33 3
계 33 123 245 26

표 2-9. 지역별 폭염 영향예보 제공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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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영향예보 추진 기본계획 수정판 수립(‘19.1./영향예보추진팀)

  2018년 11월에 개최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영향예보 기본계획(2016,5,)’을 수정한 「영향예보 추진 기본계획(수

정판)」이 2019년 1월에 수립되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된 시

범사업의 운영결과에 따른 특보체계의 전면 전환에 대한 정책적‧현업적 

적용의 한계와 예보정확도의 단기 향상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라 새로

운 영향예보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영향정보 분석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자동화 시스템 미비로 인한 지자체 대응 방재 서

비스 제공의 한계, 영향예보 실행조직과 인력 미확보로 체계적 추진의 

한계, 새로운 특보체계 전환에 따른 방재대응 협의체 구성의 어려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따라 기존의 위험 매트릭스 기반의 예‧특보 

체계로 전환하는 계획에서 현재 특보체계를 유지하고 지역‧분야별 상세 

영향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하였다. 또한 기존 태풍, 호우 등 

8개 분야에 일괄 적용할 예정이었던 영향예보를 폭염, 한파, 태풍에 대

해 1차 적용하고 그 외 분야를 단계별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세부적으로는‘국민 중심 영향예보 서비스로 국민안전과 국가경제 

선도’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2개 목표, 4개 전략을 수립하여, 

2019년~2020년은 전국에 단일기준과 모든 분야에 동일한 위험 수준의 

영향정보를 제공하고,2021년부터 취약성과 노출을 고려한 지역마다 분

야별로 차등화된 영향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정된 계획을 수립하였

다. 또한 상대적으로 예보정확도가 높고 시범서비스를 통해 실행 가능

성이 확인된 폭염, 한파, 태풍 등의 현상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지자체와 방재 유관기관과의 서비스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영향예보에 맞춘 유관기관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서비스 전

략으로 하였다. 

기존계획 수 정 계 획

○ 위험매트릭스 기반 예·특보체
계로 전환

- 앙상블모델 확률예측 활용
- 태풍, 호우등8개분야적용(‘20년∼)

○ 특보체계 유지 + 지역·분야별
상세 영향정보 제공

- 다양한 영향예보 가이던스 기반
- 先 방재분야後서비스분야적용
- (1차) 폭염/한파, 태풍(2차) 호우, 대설등

그림 2-18. 영향예보 추진 기존계획 및 수정계획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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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폭염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시행(’19.6./영향예보추진팀)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의 폭염 영향예보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개

선방안을 보완하여 ‘現, 예보체계 내에서의 폭염 영향예보 접목’을 

방향으로 설정하고 2019년 6월부터 폭염 영향예보의 정규서비스를 실

시하였다. 전국 육상 예보구역을 대상으로 본청‧지방청 예보관이 주체

가 되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폭염 위험 수준별 지역 환경을 고

려한 분야별 영향정보를 정규 서비스하였다. 정규서비스에서는 위험수

준을 관심/주의/경고/위험 단계로 개선하고, 대상지점을 기존 전국 시군 

대표지점에서 전국 AWS 지점으로 확대하였으며 발표시각을 당일에서 

전일 11시 30분으로 변경하였다(그림 2-19). 또한 기존의 텍스트 위주

의 정보 전달에서 폭염 영향 전망과 픽토그램 위주의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개선하였다(2-20). 

【 시범운영(2018년) 】

⇨

【 정규서비스(2019년) 】

▪(위험수준) 관심/주의보/경보/경보심각

▪(지점기준) 전국 시군 대표지점

▪(발표시각) 당일 11:30

▪(통보문) 폭염 현황 및 텍스트 위주의 정보

▪(전달매체) 정보문·홈페이지·모바일 웹·문자

▪(위험수준) 관심/주의/경고/위험

▪(지점기준) 전국 AWS 기준(특보발표기준)

▪(발표시각) 전일 11:30

▪(통보문) 폭염 영향·전망 및 픽토그램 위주의 정보

▪(전달매체) 정보문·홈페이지*·모바일 웹*·문자**

그림 2-19. 폭염 영향예보 시범운영과 정규서비스 요약 

그림 2-20. 시범운영과 정규서비스 통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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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한파 영향예보 시범운영(’19.12.~‘20.3./영향예보추진팀) 

  분야별 지역 맞춤형 상세 영향정보 제공을 통해 한파로 인한 실효적 

피해 저감 지원과 영향예보 요소 확대를 위하여 2019년 12월부터 4개

월간 한파 영향예보를 시범운영 하였다. 지역 환경을 고려한 위험 수

준별‧분야별 영향정보 제공을 위해 전국 육상 예보구역 대상, 175개 특

보 구역 단위로 시행하였으며, 보건, 산업, 시설물, 농‧축산업, 수산양

식, 기타(교통, 전력 등)의 6개 분야에 4단계 위험 수준에 대해 발표하

였다. 시범운영 결과 한파 영향예보 통보문의 발표횟수는 강원도 19회, 

수도권 18회로 중·북부지방에서 많았고, 충청 북부와 대구‧경북 지역

의 발표횟수는 각각 12회, 11회이며 그 외 권역의 발표횟수는 10회 미

만으로 나타났다. 

그림 2-21. 한파 영향예보 시범운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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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시행(’20.11. ~ /영향예보추진팀) 

  한파 영향예보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전국 육상 예보구역과 서

울시의 4개 구역(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16일부터 한파 영향예보를 정규서비스 하였다. 보건분야 기준 관

심단계 이상이 예상될 경우 전일 11시 30분에 발표하였으며, 시험운영

과 동일한 6개 분야(보건, 산업, 시설물, 농‧축산업, 수산양식, 기타)에 

대해 발표하였다.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정보제공을 위해 기존의 시범

운영에서는 전체 수요자에게 동일한 기상정보를 제공한 반면, 정규서

비스에서는 대국민과 방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차등

화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대상별 차별화된 대응요령을 제공하고 모든 

대응요령을 제공하여 제공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림 2-22.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전달방안 개선 

  ⑭ 태풍 위험 상세정보 시범제공(‘21.6. ~ ‘21.10./영향예보추진팀) 

  태풍 특보와 위험시점 정보 등을 포함한 태풍 위험 상세정보 제공으

로 기상재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태풍 위험 상세정보를 2021년 6월

부터 5개월간 시범 운영하였다. 육상 및 해상 특보 구역을 대상 지역

으로 선정하여 특보 발표현황, 예상진로, 발효 시점, 강수 및 강풍 상

세정보와 유사 태풍사례 등을 방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일 1회(6시) 

발표 정기 제공하며 필요 시 추가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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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영향예보 서비스 및 우리나라 재난

피해 발생 현황 

3.1. 국외 영향예보 도입현황

  WMO(2015)는 날씨가 어떨지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날씨가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는 요

인 중 하나로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기상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영향을 기반으로 한 예‧특보 서비스를 제시하였고, 가이드라

인을 발표하였다. 영국의 기상청인 MetOffice는 영향예보를 기상재해와 

재해에 노출되는 정도, 지역적 취약성 세 가지를 고려하여 기상재해가 

발생할 시간에 발생할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추

정하여 예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김혜민 외, 2017). 따라서 기상재

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공⋅운수, 유통, 에너지, 관광, 서비스, 제

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모든 부분과 일반 국민들의 재해로 인한 피

해를 줄이기 위해 기상선진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진행 중

이다.

  WMO는 영향예보를 시행함으로써 재해위험을 줄일 수 있고 육상‧해
상‧항공 물류의 안전 보장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기후변화에 대응하

고, 지속 가능한 자연자원 활용으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

였다. 하지만 효과적인 영향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연구, 관련 부처의 기상관측자료 

교환,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의 처리와 모델링을 통한 예보가 요구된다

(김혜민 외, 2017). WMO에서는 2003년 ‘제14차 세계기상회의’에서 

재해위험감소(DRR, Disaster Risk Reduction)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DRR 프로그램은 국내‧외적으로 비용 효율적, 시스템화 및 지속가능한 

방식,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국가 기상수문서비스(National 

Meteorological and Hydrological Services, NMHSs)의 기여를 높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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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전으로 삼는다. DRR 프로그램의 목적은 표 3-1과 같다.  

목적
WMO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삶과 재산보호를 위해 비용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서비스 지원

프

로

그

램

의 

범

위

1.

기상, 기후 수문과 관련된 재해의 연구, 관측, 감지, 예측 및 예‧특보 능력, 시스

템과 인프라 등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의 개발, 개선 및 지속가

능성

2.

위험평가, 부문별 계획, 리스크 전가 및 기타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위해 지

리정보시스템(재해정보의 기록, 분석, 제공)과 같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응용프로

그램과 표준화된 재해 DB, 메타데이터, 시스템, 방법, 도구의 개발, 개선

3.
사회‧경제적으로 재해위험감소를 위한 결정 프로세스 또는 운영과 관련있는 사람

들을 위한 위험경고, 전문적 예보, 그 외의 생산물과 서비스의 개선 및 제공

4.
능력강화를 통한 기상, 기후, 수문의 전 사회‧경제적 영역에 걸친 서비스 통합과 

재해 예방 및 피해 회복 문화 촉진

5.
국내, 지역, 전세계의 사용자 포럼에서 메커니즘과 재해위험감소 이행에 대한 

WMO, NMHSs와의 협업과 파트너십 강화

표 3-1. WMO 재해위험감소 프로그램의 목적 및 범위
(http://www.wmo,int/pages/prog/drr/aboutDRRProg_en.html)

  WMO는 이후 2014년 제66차 회의에서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DRR 프로그램의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WMO 회원국들에 피드백을 받은 후 2017년 3월 최종 로드맵을 발표하

였다. 로드맵에서는 WMO의 전지구 데이터치리와 예보시스템(Global 

Data Processing and Forecasting System, GDPFS)의 지원을 재해준비개

선 요소 중 하나로 정하였다. 또한 기상·기후 관련 기관들이 데이터

를 처리하고 처리된 데이터와 함께 분석된 자료와 기상예보를 국가들

에게 제공하여 NMHSs의 조기경보능력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으며, 홍

수, 태풍, 해일 등으로 재해를 세분화하고 농업, 교통, 물류, 에너지 등

으로 분야를 세분화하여 영향예보와 위험기반경보서비스 강화에 중점

을 두고 있다(WMO, 2017). 재해로 인한 피해저감을 위한 영향예보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인 만큼, 지상, 수문, 기후

와 관련된 기관들의 협업이 정보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이처럼 WMO는 기상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로드맵을 작성하고, 영향예보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김혜민 외, 2017).

  미국은 2012년에 5개의 Wether Forecast Office에서 토네이도와 뇌

우 등 특정 위험기상에 대한 영향기반 특보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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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상청에서는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하여 기상예보시 기상현상으

로 인한 영향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한국기상학회, 2016). 허리케

인, 토네이도, 뇌우 등 극한기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특보문에 

기상현상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특

히 토네이도가 발생할 경우 토네이도에 의한 위험정보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다.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뿐만 아니라 기상현상

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과 그 정도를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고 있다(김혜민 외, 2017). 

그림 3-1. 미국 국립 허리케인센터의 해안지역 침수 예상도(National Hurricane Center) 

  또한 ‘새롭게 진화하는 사회 니즈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이

라는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1) 산출물 기반에서 영향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로 전환, 2)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예보관 역량 강화, 3) 과

학기술고도화, 4) 지속적이고 신속‧유연한 추진체계 구축을 추진전략으

로 수립하여 Impact-based Decision Support Service (IDSS) 개념(그림 

3-2) 도입을 추진중이다(한국기상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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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IDSS 개념을 보여주는 모식도(한국기상학회, 2016)
 

  영국의 MetOffice에서는 비, 바람, 눈, 결빙, 안개 등 5가지 현상에 

대해 최대 5일 전부터 위험기상 발생 가능성과 영향 정도에 따라 위험 

매트릭스(Risk Matrix) 기반의 특보를 발표하며(그림 3-3), 이를 기반으

로 한 기상특보체계인 국가위험기상경보시스템(National Weather 

Warning System)을 운용하고 있다. 발생 가능성과 영향에 따라 위험성

을 달리 구분하여 초록색은 ‘재해가 예상되지 않음(No servere 

weather)’, 노란색은 ‘주의요망(Be aware)’, 주황색은 ‘대비요망

(Be prepared)’, 빨간색은 ‘대응실시(Take action)’로 특보 단계를 

산정한다(한국기상학회, 2016). 

그림 3-3. 영국 기상청에서 사용되는 위험 매트릭스(출처: 복합재해 영향기반 예특
보 서비스에 관한 세계기상기구 가이드라인, W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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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세부적인 영향산출을 위한 기상재해‧취약성 노출을 모두 고려한 

재해 영향 모델 구축을 위해 2011년 영국에서는 정부 부처 간 재해관

리의 일관성, 품질과 재해에 대한 계획, 준비, 특보 및 대응을 향상시

키기 위한 자연 재해 파트너십(NHP, Nature Hazards Partnership)을 구

축하였다(그림 3-4).

그림 3-4. 영국 MetOffice 영향예보 관련 파트너십
(NHP, Natural Hazards Partnership) 

  김혜민 외(2017)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의 돌풍 피해에 대한 영향

예보 사례를 제시하였다. 2011년 12월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 돌풍

의 피해가 감지되었고 MetOffice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영향

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특보를 제공하였다. 돌풍이 최고도로 영향을 

미치기 3일 전, MetOffice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코틀랜드

에 주의보를 발효함과 동시에 스코틀랜드의 정부, 교통, 복구 커뮤니티

와 접촉하여 돌풍에 관한 정보교환을 시작하였다. 이틀 뒤, 돌풍의 영

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경보를 발효하였고, 하루 뒤 스크틀랜

드에서 최고속도 100kts를 기록하는 돌풍이 발생하였다(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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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MetOffice의 영향예보 사례(김혜민 외, 2017)

  MetOffice는 대기‧해양‧수문‧오염 등의 정보에 사회‧경제적 영향을 접

목시켜 위험을 평가한 후 예‧특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

으며, 또한 재해의 위험은 재해 영향모델에 따라 재해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그 확률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취약성과 재

해 노출정도를 계산하여 위험 지도를 작성한 후 예‧특보 서비스에 적용

한다(김혜민, 2017).

그림 3-6. MetOffice의 재해위험 추정 방법(김혜민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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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내 영향예보 유사서비스 운영현황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과 안전재난의 과학적 대응을 위해 관련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피

해예측과 대비, 대응복구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GIS 및 위성영상 

분석, 재난정보 DB 구축‧관리 등 재난안전 정보관리 및 국제 기술공조,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난안

전 파트너를 비전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

하는 재난피해의 대부분은 자연재해로 인한 것으로 지진피해가 거의 

없어 호우, 태풍, 대설과 같은 기상재해가 차지한다. 따라서 재난안전

연구원에서는 기상청의 기상 및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기상재해로 인한 

영향 평가체계가 일부 구축되어 있으며, 재난유형별 의사결정 지원과 

예측을 위한 연구개발과 위험도 예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① 지진해일대응시스템(TDRS, Tsunami Disaster Response System) 구축‧운영

  발생빈도는 높지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

는 대표적인 해안재해인 지진해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해안 주요지점 43개소에 대한 침수 예상도 및 재해정보를 DB화하여 

지진해일대응시스템(TDRS, Tsunami Disaster Response System)을 구축

하였다(그림 3-7). 또한 지진해일 피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해

안의 인구 밀집지역과 해일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지진해일 침수 예상

도를 작성하고 대응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43개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대피소, 대피방법, 대피지도 등 지진해일 대응방법을 취득하여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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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치모델링을 수행하여 지역별로 11개 지진발생원에서 4단계 규모

의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총 44매의 침수예상도를 작성

하였다. 구축된 지진해일대응시스템은 지진방재를 위해 소방방재청에

서 운영 중인 지진대응시스템과 연계되어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종

합적인 의사 결정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재해에 

대한 선제적대응을 위한 방재시스템으로 활용된다.

그림 3-7. 지진해일대응시스템 운영화면 및 침수예상도(출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 

  ② 스마트 재난상황 관리시스템(Smart Disaster Monitoring 

Management System) 구축‧운영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전자지도(GIS) 기반 재난정보 수집‧표출 기술

개발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상황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

여 반영한 스마트 재난상황 관리시스템(Smart Disaster Monitor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그림 3-8). 스마트 재난

상황관리시스템(Smart Disaster Monitoring Management System)은 재해

연보와 재난연감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지도위에 표출할 수 있도록 

정제하고, 기상정보 및 뉴스정보와 연계하여 지역별, 기간별, 재난유형

별 과거 재난 발생 이력을 활용한 상황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

된 시스템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스마트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DB를 활용하여 과거 재난발생 이력정보, 주요 재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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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도, 재난 발생이력 등을 제공해 재난관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8 스마트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모식도(출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

  ③ 전국 지역 안전지수 제공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국민안전처는 17개 시도 지역의 지역안전도를 

정량적으로 표출하기 위하여 6개 분야(재난, 치안, 교통, 보건, 생활, 시

설)에 대한 지역 안전지수를 산출하여 국립재난과학원 홈페이지와 생

활 안전지도 웹페이지(safemap.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그림 3-9). 

그림 3-9.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제공화면(출처: 국립재난안전
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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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안전지수는 6개 분야의 요인으로 인하여 사망․사고 발생 통계 

등 위해 지표, 위해를 가중시키는 취약지표 및 감소시키는 경감하는 

지표로 구성한 후 다음의 식을 통해 산정한다(표 3-2). 

* 지역안전지수 = 100 - (위해지표 + 취약지표 – 경감지표)

  재난분야별 지역 안전등급을 5단계로 나누어 제공하는 지역 안전지

수는 재난 대응을 위한 사용자의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되며, 교통사고 

사망자수, 운송 관련 서비스 업체수, 감염병 취약인구 등 재해관련 데

이터를 활용하여 산정된다. 

(2)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부 산하의 국립해양조사원은 스마트 종합해양정보 제공으로 

해양강국, 국민행복을 견인하는 국가종합해양정보기관을 비전으로 1) 

표 3-2. 지역안전지수 산출지표 및 가중치(출처: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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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해양정보 활용을 통한 해양 신산업 창출, 2)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해양정보 제공, 3) 전 해양을 아우르는 3차원 관측과 예측, 4) 

국민안전을 위한 문제해결형 대응체계 구축, 5) 해양조사 글로벌 기여

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

은 항행‧안전 지원을 위한 정보와 해양공간 정보, 해양 생활정보 제공,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① 생활해양 예보지수

  국립해양조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해양생활과 레저 지원을 

위해 지역별‧항로별 바다낚시, 스킨스쿠버, 해수욕, 바다갈라짐 체험, 

뱃멀미, 갯벌체험, 서핑, 바다 여행에 대한 일주일간의 정보를 제공

하여, 국민의 안전한 해양레저 생활과 수요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10. 국립해양조사원 생활해양예보지수 제공화면(출처: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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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선박 운항지수

  국립해양조사원은 새벽(0시~6시), 오전(6시~12시), 오후(12시~18시), 밤

(18시~24시) 시간대별 선박 항로의 운항지수를 제공한다. 국내와 국

제항로를 대상으로 4단계 구간의 운항 항로별 지수를 제공하여 선박

의 안전한 출항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한다(그림 3-11, 

그림 3-12). 

그림 3-11. 선박운항지수 제공화면(출처: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그림 3-12. 선박운항지수 단계별 기준 및 특성정보(출처: 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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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산림청은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

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을 비전으로 1) 산림자

원 및 산지 관리체계 고도화, 2) 산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3) 임

업인 소득안정 및 산촌 활성화, 4) 일상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5) 산림

생태계 보전강화, 6)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실현, 7) 

국제산림협력 주도 및 한반도 산림녹화 완성, 8) 산림정책 기반 구축 

등의 세부 전략과제 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

사태, 산불, 병해충에 대한 의사 결정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① 국가산불 위험예보시스템(http://forestfire.nifos.go.kr)

  산림청은 전국의 산불현황, 산불 위험등급, 대형산불 위험예보 등을 

제공하는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산림청은 각 지역별 지

형조건, 산림의 상황과 기상청 예보정보를 바탕으로 온도, 습도, 풍속 

등의 기상조건을 분석하여 산불위험지수, 행정구역별 산불위험등급, 상

세 산불위험정보, 동해안 위험정보, 대형산불위험예보, 산불위험통계 

및 과거자료 검색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5일간의 시군구별 산불

위험정보를 3시간 간격으로 제공하고 대형산불에 대한 주의보와 경보 

등을 제공하여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방재업무 지원과 의사결정을 위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3. 산불예보시스템 대형산불 위험예보 제공화면(출처:상세
사불위험정보) 

 

http://forestfire.nif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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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산사태 정보시스템(https://sansatai.forest.go.kr/)

  산림청은 기상청 강우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권역별 산사태 

토양함수지수를 분석하여 읍면동 단위로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토양내 

빗물의 양을 토양함수지수로 산정하고 그 지수에 따라 예·경보를 구

분하여 제공하며, 산사태 주의보는 권역별 토양함수지수가 80%, 경보

는 권역별 토양함수지수가 100% 도달시 발령하며 산사태 예측정보는 

현지 기상 등을 고려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주민에게 예·경보 발

령 및 피해 예방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전국의 산사태 위험예보 

정보를 제공하여 산사태로 인한 영향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3-15).

그림 3-14. 산사태정보 제공화면(출처:산사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그림 3-15. 산사태 위험예보 제공화면(출처:산사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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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리나라 재난피해 현황

 기상현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기상예보와 함께 제공하는 예보로 

정의되는 영향예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난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2020년 

재해연보」를 기반으로 재난발생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1) 2020년 주요 이상기후 및 지진발생 내역

2020년은 연평균기온이 13.2℃로 평년기온인 12.5℃보다 높게 나타나 

1973년 이후로 다섯 번째로 높았으며, 연평균 누적강수량은 1,591.2mm

로 여섯 번째로 많았던 해였다. 1월 전국 평균기온이 2.8℃, 최고기온

은 7.7℃, 최저기온은 –1.1℃로 전국 최고, 평균, 최저기온 모두 평년

보다 매우 높아 1973년 이후 모두 상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가장 따

뜻했다. 반면에 4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10.9℃, 최저기온은 4.7℃로 

1973년 이후 하위 5위, 1907년 기상관측 이후 가장 늦은 서울 봄눈을 

기록하였으며, 6월의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1973년 이후 가장 많이 나

타났다. 또한 중부지방의 장마기간이 54일로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하

였고,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693.4mm로 역대 강수량 중 가장 많은 양

을 기록하였다.

  태풍은 총 23개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4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

향을 주었다. 1951년 이후 처음으로 7월 태풍이 발생하지 않았고, 10월 

태풍은 1984년, 1992년과 동일하게 가장 많이 발생한 해로 기록되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여름철에 3개(제5호 장미, 제8호 바비, 

제9호 마이삭)였고, 가을철에 1개(제10호 하이선이었다. 이중 제8호~10호

는 8월 하순 이후 연속 발생항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고, 제5호 장미와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은 우리나라에 상륙하였다(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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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2020 재해연보(행정안전부)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횟수는 총 68회이고, 규모 3.0 이상 

국내 지진 발생횟수는 5회이다. 2020년 4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47

일간 전남 해남군 지역에서는 지진이 잇달아 76회(규모 2.0 미만 포함)

발생하였다(표 3-4).

* 출처: 2020 재해연보(행정안전부) 

(2) 시설별 자연재해 피해현황

2020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약 1조 3천억원이며, 피해액의 

89.11%는 공공시설의 피해로 인한 것이다. 이중 공공시설의 피해규모

는 농경지, 사유시설, 건물, 선박 순으로 나타났다(표 3-5). 또한 피해가 

가장 큰 공공시설 은 사방(20.27%), 하천(17.26%), 소하천(12.55%) 순으

로 나타나 호우로 인한 침수, 범람 등에 인한 피해 규모가 크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표 3-6).

구  분 피해액(천원) 비율(%) 순위
공공시설 1,174,673,634 89.11 1
농경지 56,242,974 4.27 2

사유시설 48,626,006 3.69 3
건물 37,414,351 2.84 4
선박 1,220,407 0.09 5
합계 1,318,177,372

표 3-5. 2020년 전국 자연재해 피해액과 비율 

* 출처: 2020 재해연보(행정안전부)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평년 0.3 0.1 0.3 0.6 1.0
1.7

(0.3)

3.6

(0.9)

5.8

(1.1)

4.9

(0.7)

3.6

(0.1)
2.3 1.2

25.6

(3.1)

‘20년 0 0 0 0 1 1(0) 0(0) 7(3) 4(1) 7(0) 2(0) 1(0)
23

(4)

표 3-3. 2020년 태풍 발생 현황(평년: 1981~2010년, 괄호 안 숫자: 발생일 기준 태풍 영향수) 

구  분 2.0≤ML<3.0 3.0≤ML<4.0 4.0≤ML<5.0 5.0≤ML 계

횟  수 63 5 0 0 68

체감지진 14 3 0 0 17

표 3-4. 2020년 규모별 지진발생 횟수(규모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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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시설의 피해액의 경우에는 기타 사유시설이 38.489%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비닐하우스(32.205%), 수산중 양식(12.588%), 어망, 어구

(8.883%) 순으로 1차 산업인 농업과 어업의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표 

3-7).

* 출처: 2020 재해연보(행정안전부) 

* 출처: 2020 재해연보(행정안전부) 

구  분 피해액(천원) 비율(%) 순위

기타사유시설 18,715,787 38.489

비닐하우스 15,959,765 32.205

수산중양식 6,120,899 12.588

어망,어구 4,319,277 8.883

축사, 잠사 3,366,900 6.924

가축 442,515 0.91

축대, 담장 863 0.002

합계 48,626,006

표 3-7. 사유시설 피해액과 비율

구  분 피해액(천원) 비율(%) 순위

사방 238,131,219 20.27 1

하천 202,735,396 17.26 2

소하천 147,422,430 12.55 3

기타 133,289,644 11.35 4

도로 108,586,835 9.24 5

군시설 89,968,627 7.66 6

소규모 78,749,486 6.7 7

수리 64,826,940 5.52 8

수도 35,183,179 3 9

어항 32,175,982 2.74 10

항만 31,981,446 2.72 11

철도 10,614,289 0.9 12

학교 808,161 0.07 13

해양 200,000 0.02 14

합계 1,174,673,634

표 3-6. 공공시설 피해액과 비율(2020 재해연보,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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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재난유형에 따른 피해액 중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에 

발생한 15일간의 호우에 따른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의 78.681%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재난 발생기간이 다른 재난에 비해 가장 길게 나

타나 그 피해액도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간별 피해액이 

가장 큰 재난유형의 1에서 10순위가 호우, 태풍으로 나타났다(표 3-8). 

표 3-8. 기간별 피해액과 비율(단위:천원) 

* 출처: 2020 재해연보(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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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피해유형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1조 1746억), 농

경지(562억원), 사유시설(486억원), 건물(374억원) 순으로 피해액이 크게 

나타났으며,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나타난 재난유형은 7월 8일에서 8

월 11일까지의 호우(39명), 2020년 폭염(29명)으로 나타났다. 이재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재난 유형은 7월 8일에서 8월 11일까지의 호우

(16,767명), 9월 1일에서 9월 17일까지 발생한 태풍(2,203명), 7월 23일

에서 7월 25일까지 발생한 호우, 강풍, 풍랑(699명) 순이다(표 3-9). 대

체로 재난의 지속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액이 커지는 경향을 보여 영

향예보시 재해의 지속기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9. 기간별·피해유형별 피해현황(단위:천원, 인명피해: 사망 실종자수) 

* 출처: 2020 재해연보(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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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별 자연재해 피해현황

  피해액이 가장 크게 나타난 자연재해의 원인은 호우, 태풍, 풍랑·강

풍, 한파, 폭염 순이다. 이중 호우와 태풍의 전체 피해액은 각각 약 1

조원, 2,200억원으로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에 따른 피해의 

대부분이 공공시설에 나타났다. 특히 태풍의 경우에는 선박의 피해액

이 호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풍랑과 강풍은 공공시설보다 사유시설(2억 

6천만원), 건물(43백만원)의 피해액이 높게 나타나으며, 한파의 경우 공

공시설에만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또한 인명피해는 호우(44명), 폭염(29

명), 태풍(2명)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폭염의 경우에는 재산피해액 

없이 인명피해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재해 원인 중 가장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킨 재해는 발생범위가 큰 호우(17,960명)이며 태

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2,206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이재민을 기록

하였다(표 3-10).

표 3-10. 원인별 자연재해 피해현황(단위:천원, 인명피해: 사망·실종자수) 

* 출처: 2020 재해연보(행정안전부) 

(4) 시도별 자연재해 피해현황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청북도의 피해액이 

약 2500억원으로 전체 비율의 19.13%를 차지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었

다. 그 뒤를 이어 전라남도 약 2100억원으로 16.48%를 차지하고 인천

광역시, 서울특별시가 각각 3억7천만원(0.03%), 6억 5천만원(0.05%)으로 

피해액이 낮게 나타났다(표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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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시도별 자연재해 피해현황(단위:천원, 인명피해 사망·실종자수

          * 출처: 2020 재해연보(행정안전부) 

표 3-12. 시도별 유형별 피해현황(단위:천원, 인명피해:실종자수) 

           * 출처: 2020 재해연보(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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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나타난 지역은 전라남도와 경기도이며

(12명), 이재민 발생이 가장 많이 나타난 지역도 전라남도와 경기도로 

각각 5,604명, 2,083명이다. 유형별 피해액으로 살펴보면 건물의 피해액

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으로 약 100억원이며, 전라남도가 72억원으로 

그 뒤를 잇는다. 선박의 피해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상북도로 약 3억2

천만원이며, 경상남도가 3억원으로 그 뒤를 잇는다. 농경지의 피해액이 

가장 큰 지역은 충청북도로 250억, 강원도 69억원 순이며, 공공시설의 

피해액이 가장 큰 지역은 충청북도로 약 2천2백억원, 전라남도는 약 1

천9백억원 순이다. 또한 사유시설의 피해액이 가장 큰 지역은 전라남

도로 170억원이며, 경상북도 67억원 순이다.

지역별로 피해양상과 규모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해당 지역의 기반

시설 현황과 지리·지형적 특성, 산업구조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

안 지역에 위치한 지역은 선박 피해가 추가 발생하며, 건축물의 구조,

수계별 피해양상 따라 건물피해와 이재민 발생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험기상의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함께 전달하는 

영향예보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별 재난발생 특성과 피해유형을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5) 월별 자연재해 피해현황

표 3-13의 월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을 살펴보면 장마철인 7월이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9월, 8월, 5월 순으로 피해액이 크게 나타

나며, 시설별 피해 현황 중 공공시설, 농경지, 이재민 발생 현황도 비

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자연 재해의 대부분이 호우발생에 의한 것

으로 장마전선으로 인해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 장마철과 기압계 

변화로 발생하는 가을장마로 인한 것이다. 이에 영향예보 제공 시 월

별·계절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기간별 특성에 맞는 영향예보 

제공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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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월별 피해액과 비율(피해 규모 순, 단위:천원) 

 * 출처: 2020 재해연보(행정안전부) 

표 3-14. 월별-시설별 피해현황(단위:천원, 인명피해: 사망·실종자수) 

 * 출처: 2020 재해연보(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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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명피해 발생현황

표 3-15의 연령별-원인별 인명피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폭염으로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

였고, 하천급류(18명), 산사태(14명), 축대, 절개 등의 붕괴(7명) 순으로 

인명피해가 커진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례하여 커지는 특징을 보인다. 연령별-월별 인명피해 발생현황을 살펴

보면 호우와 폭염이 발생하는 8월의 인명피해가 59명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 영향예보 제공 시 주의가 필요하다.

표 3-15. 연령별-월별 인명피해 발생현황(단위: 명)

      * 출처: 2020 재해연보(행정안전부) 

표 3-16. 연령별-원인별 인명피해 발생현황(단위:명) 

        * 출처: 2020 재해연보(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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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계별 피해 발생현황

피해현황이 가장 큰 수계는 한강이며 피해액은 4,600억원으로 전체

의 35.01%의 비율을 보인다. 그 뒤를 이어 섬진강, 영상강, 금강 순으

로 피해금액이 크게 나타났다(표 3-17). 수계별로 피해 현황이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으며, 표 3-18에서 알 수 있듯이 수계별로 피해를 주는 시

설의 종류도 큰 차이를 보여 영향예보 제공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7. 수계별 피해액과 비율(단위: 천원) 

           * 출처: 2020 재해연보(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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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수계별 시설 피해현황(단위: 천원, 인명피해:사망·실종자 수) 

     * 출처: 2020 재해연보(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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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향예보 도입에 따른 행정정책 및 행정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고찰  

2장에서는 영향예보의 도입배경과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국외 선진국의 영향예보 도입현황과 국내 관련 기관의 영향예보 유사

서비스 제공 사례 및 우리나라의 재난 발생과 피해 유형의 특성을 살

펴보았다. 이에 따른 영향예보 도입에 따른 행정정책과 행정운영의 효

율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4.1. 영향예보의 특성

  기존의 예보와 달리 위험기상에 따른 영향 전망과 관련 피해 현황,  

보건, 산업, 시설물, 농축산업, 수산양식, 기타 6개 분야별 대응요령을 

함께 전달하는 영향예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그림 4-1).

그림 4-1. 한파 영향예보 제공화면(출처: 기상청 날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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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영향예보는 다부처·관계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

다. 과거의 위험기상으로 인한 피해정보 수집과 관계 분야별 영향정보 

제공과 공유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다부처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기상청은 영

향예보 도입 추진과정에서 다부처·분야별 협력회의를 다수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표 2-6). 침수, 폭염·한파, 농업·산림, 항공·교통 

등 분야별로 홍수통제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KISTI, 도시농림기상사업

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

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회의를 통해 영향예보의 도입

방향 설정과 시범운영 등을 수행하여 절차적 도입이 가능하였다. 

  둘째, 영향예보는 정량적 정보가 아닌 정성적 정보제공의 성격을 가

진다. 강수량과 최고·최저기온 등 기상요소의 정량적 기준에 판단하

여 제공하던 기존의 예·특보와 달리 위험 수준과 대응요령을 제공하

는 영향예보는 정성적 성격을 지닌다. 

  셋째, 수요자 지향적 성격을 지닌다. 생산된 기온, 강수량과 같은 기

상요소의 예측량을 제공하던 공급자 입장의 기존 예보와 달리, 분야별, 

수요자 유형별 제공하는 정보가 다른 수요자 지향적 성격을 지닌다.  

  넷째, 지역적인 특성을 지닌다. 3.3장의 자연재해 피해 현황에서 알 

수 있듯 수계, 해안·내륙, 도로교통 사정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피해

내역이 달라지므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영향예보 제공정보는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 

4.2. 영향예보 행정정책 및 행정운영 효율화 방안

  현재 폭염·한파에 대해서만 제공되는 영향예보를 자연재난의 피해

규모가 큰 호우, 태풍 등 다른 재해로 확대하고 상세한 영향정보를 제

공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운영이 효율적이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영향예보 추진을 위한 실용적이고 장기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3.1.장에 기재한 바와 같이 영국의 MetOffice는 기상재해·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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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성 노출을 모두 고려한 재해 영향 모델 구축을 위해 정부 부처간 재

해관리의 일관성, 품질과 재해에 대한 계획, 준비, 특보 및 대응을 향

상시키기 위해 자연재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제공된 영

향예보를 기반으로 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위험기상에 대한 행

동대응 요령 등 일관성 있는 재해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분야

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

다. 정기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영향예보 정책추

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영향예보 서비스의 확대 분야와 영향정보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환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적 특성에 맞춘 영

향예보 제공을 위해서는 지방청·지청 등 소속기관에서도 지역 기반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향예보추진팀이 주축이 되는 중앙부처, 연계기관과의 거버

넌스 구축과 지역별 세분화 된 영향예보 추진을 위한 소속기관-지자체 

등 지역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영향예보 제공분

야 선정과 재난정보 DB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정책 의사결정과 데이터 

공유는 영향예보추진팀이 주축이 되어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거버넌

스와 피드백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성이 다른 재

난 유형에 따라 영향예보 제공대상과 제공정보가 달라져야 하므로, 소

속기관이 지역거점이 되어 지자체, 지역기관과 협력하고 새로운 영향

예보 서비스 발굴과 지역별 영향정보 제공 특화를 위한 거번넌스를 구

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영향예보추진팀이 주최가 되는 중앙기관, 타기

관과의 거버넌스와, 소속기관과 지자체, 지역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피드백이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영향예보추진팀-

소속기관과의 활발한 소통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2 영향예보 거버넌스 운영방안 모식도



- 58 -

  둘째, 영향예보 전담인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영향예보 추진팀은 영향예보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개정, 영향예보 기술개발 및 지원을 위한 기상 영향자료 

수집과 관리, 영향예보 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 영향예보 관련 대외협

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영향예보의 정책과 기술

개발을 수행 하지만 영향예보 제공과 통보업무는 예보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폭염과 한파에 대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영향예보가 호우 등 다른 재해에까지 확대되고, 지역별 재해 영향정보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담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범부처· 관계기관의 재해정보를 연계 수집하여야 한다. 앞서 

3.3장의 자연재해 피해현황 특성을 살펴본 결과, 자연재해는 지역적으

로 큰 차이를 보이며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는 위험기상에 유형에 따라 

이재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다. 따라서 현재 

제공 중인 피해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연계하여 발생 가능

한 영향정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상정보와 재해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계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개별 수집 중인 재해정보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립재난안전연

구원에서 수집 중인 재해정보, 행정안전부의 교통사고·화재 등에 대

한 정보, 산림청의 토양함수지수 등 재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영향정보 생산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

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재해정보를 공동 수집하고 연

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 및 표준화 등을 위한 범부처 재

해정보 DB 데이터 표준을 수립하고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 

조성과 향후 DB 구축, 연계방안 공유방안 마련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재해정보 목록 주요 내용 담당부처
기상데이터 기온(평균, 최고, 최저), 강수량, 풍속, 태풍정보, 기상특·정보 등 기상청
재난·재해정보 재난 피해규모, 인명피해, 복구비용, 교통사고·화재 등 행정안전부
산사태 발생가능성 토양함수지수 산림청
산불 발생가능성 산불위험지수 산림청
전국위험지수 지역별, 사회적 자연적 재난위험지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생활해양 예보지수 바다낚시,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생활 관련 정보 국립해양조사원
선박운항지수 선박항로별 운항안전 지수 국립해양조사원

표 4-1 주요재난 관련 DB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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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수요자가 기상재해와 관련한 세부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영향예보와 관련 유사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3.2. 장에

서 살펴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전국 지역 안전지수, 국

립해양조사원의 생활해양 예보지수와 선박 운항지수, 산림청의 산불위

험정보와 산사태 정보 등 개별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유사서

비스를 영향예보 통보시 함께 제공하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수요자가 개별 시스템에서 찾아야 하는 정보를 한곳에

서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기상과 연계

된 부처별 제공서비스를 사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3 영향예보 유사서비스 제공 모식도

  다섯째, 영향예보를 활용 시 피해경감 등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파악

하여야 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영향예보는 정성적이고 지역적인 특

성을 가지며, 수요자 기반의 정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

가 활용하지 않으면 효과성이 없으며, 영향예보를 활용하였을 때에도 

그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향예보를 활용하

여 경감 가능한 재해피해를 정량적이며 객관적으로 분석·제공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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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를 기반으로 영향예보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홍보하고 더 많은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진에 대한 영향정보 제공도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 지진은 

예보가 불가능하여 지진에 대한 영향예보는 불가능하나, 지진통보 시 

지진에 대한 영향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지진에 대한 방재업무와 피해 

저감에 기여하여야 한다. 지진에 대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조기 

대응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방재를 위해 

지진 정보와 통보시 분야별 영향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운

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4 영향예보 정량정보 제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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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2016년 7월에「영향예보 TFT」가 설립된 이후 「제3차 기상업무발

전 기본계획(2017~2021년)」에 근거하여 2020년 영향예보 정식 서비스

를 목표로 하는 추진과제가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영향예보 도입이 

추진되었다. 또한 2016년도에 수립된 영향예보 추진계획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청·지청 시범운영과 다부처 협력회의, 폭염 영향예보 

시범운영 등을 거친 후 2019년도에 수정판으로 개정하여 재추진되었

다. 특보체계의 전면 전환에 대한 정책적·현업적 적용의 한계와 예보

정확도의 단기 향상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라 영향예보의 방향성을 재

정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위험 매트릭스 기반의 예·특보 체

계로 전환이 아닌 특보체계를 유지하고 지역분야별 상세 영향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폭염, 2019년에는 한

파에 대한 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운영 후, 2019년 폭염 영향예보의 정

규서비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향예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국외 선진기관인 미국의 Weaher Forecast Office는 토네이도와 뇌우 

등 특정 위험기상에 대한 영향기반 특보를 수행하며, 영국의 MetOffice

는 비, 바람, 눈, 결빙, 안개 등 5가지 현상에 대해 최대 5일 전부터 위

험기상 발생가능성과 영향 정도에 따라 위험 매트릭스 기반의 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진해일대응

시스템과 스마트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전국 지

역 안전지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생활해양 예보지수

와 선박 운항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국가산불 위험

예보시스템과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과 산사태 정보를 제

공하는 등 관계기관에서 영향예보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의 대부분은 호우로 인한 것이며, 자연재해

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시설은 공공시설이고, 농경지, 사유시설 순으

로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공공시설 중에서도 사방, 하천, 소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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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피해가 크게 나타나 호우로 인한 침수, 범람 등에 인한 피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인명피해가 큰 재해는 폭염이며, 수계 중 한강의 

피해가 가장 크고 섬진강과 영산강이 그 뒤를 이었다. 자연재해로 인

한 피해는 재해 원인이 되는 위험기상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 등에 따

라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영향예보는 기존의 예보와 다른 네 가지 특성이 있다. 관련기관, 다

수부처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다부처·관계기관과의 거버

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정성적 

정보의 특성을 가지며, 정보를 활용하는 수요자 지향적이고, 지형, 인

구분포, 기반시설의 지역적 편차에 따라 재해양상이 달라지므로 지역

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에 영향예보 특성과 선진기관의 영향예보 도입현황, 우리나라 재

해 특성에 기반하여 영향예보의 효율적인 확대·운영을 위한 행정정책

과 운영 방안을 장기적인 거버넌스 구축, 영향예보 전담인력 추가 확

보, 범부처·관계기관 재해정보 연계 수집, 영향예보 관련 유사서비스 

통합제공, 영향예보 효과성의 정량적 파악, 지진에 대한 영향정보 제공 

확대의 여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현재의 폭염과 한파, 태풍의 제한적 

위험기상에 대한 영향예보 제공에서 호우, 폭설 등 위험기상으로 점진

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효율적인 영향예보 행정정책과 운영이 

수행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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